
보도자료 
 
일반시민 3명 중 2명 "분리된 KTX 와 SRT 통합 찬성" 
이용자 역 접근성으로 고속철도 선택 다수, 경쟁체제도입 효과 미비 
 
일반시만 절반 이상이 분리 운영중인 KTX 와 SRT 통합운영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녹색교통운동은 여론조사기관인 더 리서치에 의뢰하여 지난 3월 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설문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정부의 고속철도 통합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66.2%가 통합운영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통합운영에 반대하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은 각각 
18.4%, 15.4%에 그쳤다. 
 
KTX나 SRT를 주로 이용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으로 KTX 와 SRT 모두 출발지/도착지 
근처에 기차역이 있어서가 각각 60.5%, 64.5%로 나타나 대부분의 이용자가 요금과 서비스 
보다는 역 접근성을 고속철도 선택에 큰 이유로 꼽았다. 
 
주로 이용하는 고속철도로는 KTX 가 59.1%, SRT가 18.4%로 나타났으며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이용하는 응답은 22.5%로 조사되었다. 
 
전체 응답자의 71.4%가 고속철도 이용경험이 있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이용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녹색교통운동 등이 참여하는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2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X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SRT) 운영사 SR의 통합을 
요구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 공공성을 강조하며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코레일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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